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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음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지난해 서귀포예술의전당의 한 기획공연. 서귀포에당 제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카

펠레 체임버 오케스트라 와 피아

니스트 손열음이 올해 서귀포예술

의전당 무대에 선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클래식과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아우른 올해 기획공연 라인업을

최근 내놨다. 올 한해 세계 최정상

클래식 공연부터 지역 청년 예술

인이 참여하는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계적 연주자들이 참여하

는 국제음악축제가 연중 열린다.

이달 27~29일 국 내외 예술가와

음악영재들이 참여하는 서귀포윈

터국제뮤직페스티벌 을 시작으로

이달 30일~다음달 4일 타악의 흥

겨운 리듬을 선보이는 제주타악

기페스티벌 이 펼쳐진다. 또 2월과

7월에는 제주국제합창축제 와 세

계청소년합창축제 를, 5월과 9월에

는 국제콩쿠르 우승자 콘서트가

열린다. 7월에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공

연이 진행되며, 9월에는 피아니스

트 손열음 리사이틀이 이어진다.

시민 공감형 공연을 확대한다. 3

월 읍면 어르신들을 초청해 창극

배비장전 공연을 선보이고, 4월

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화소

외계층을 위한 초청공연 아름다

운 동행 을 마련한다. 또 온 가족

이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연

도 준비했다. 3월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 5월 가정의 달 기념 뮤지

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연극

사랑해요 엄마 , 6월 개관 기념

연극 노인의 꿈 이다.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 조윤범

의 파워클래식 오페라 렉처 콘서

트 와 전막 오페라 리골레토 를

포함한 제11회 서귀포오페라페스

티벌 등 대중성과 예술성이 어우

러진 오페라 공연을 선보인다.

지역과 청년 예술인의 성장 기

반 마련을 위해 협력공연을 넓히

고 칠십리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계절별 야외공연도 운영한다. 4월

부터 10월까지 청년 예술인이 참여

하는 열린음악회와 한국예총 서귀

포시지회 협업 공연, 야외 오페라

갈라 콘서트, 전국체전 연계 타악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11월에는

청년예술인과 정상급 예술인이 함

께하는 합동 무대도 선보인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양 고지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제주도가 표기된 17세기 서양 고지

도가 기증됐다.

27일 국립제주박물관에 따르면

전날 국립제주박물관후원회가 이

를 기증했다. 이는 후원회가 제주

와 관련한 문화유산을 구입해 박

물관에 기증한 첫 사례다.

기증 유물은 이탈리아의 지도

제작자인 빈센초 코로넬리(1650~

1718)가 1690년 제작한 한반도와

일본 열도(Isola del Giopone e

Penisola di Corea) 지도이다. 이

지도는 예수회 선교사와 네덜란드

의 항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판본 지도로, 17세기 유럽 사회

가 인식한 동아시아의 지리 정보

와 이미지를 담고 있다.

지도에는 제주도가 융마 섬

(Isola IUNGMA) 으로 표기돼 있

는데, 이는 17세기 서양 고지도에

서 확인되는 풍마(Fungma) 표

기의 오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표

기는 서양에서 제주를 인식하던 명

칭이 풍마 에서 켈파트(Quel-

part) 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 제주가 서양

세계에 어떻게 인식되고 기록되었

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

치를 지닌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번에 기증

받은 서양 고지도를 오는 2027년

상설전시실 개편에 반영해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 인식의 형

성과 변화를 관람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제주수필문

학회가 작품

집 제주수필

문학의 향연

제21호를 펴

냈다.

이번 작품

집에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 세월

이 어우러진 삶의 풍경을 담은 수

필들이 수록됐다. 28명의 회원들이

바람이 쓰고, 파도가 잃고, 돌담이

대답하는 섬 인 제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홍창구의 소나기와

한여름철의 추억 , 이종실의 중앙

로의 세월 , 오민숙의 눈길 위에

서 , 오승휴의 고목에 핀 꽃처럼

등 제주의 시간은 회원들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기록됐다.

김양택 제주수필문학회장은 책

머리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줄의 문장이 위로가 되고, 한 편의

글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김채현기자

문화콘텐츠그룹 시인보호구역이

오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

일간 화북포구 문학 산책 캠프 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화북포구

의 풍경과 생활사를 오감으로 채집

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자신의

문장으로 완성하는 과정으로 구성

된다. 참가자는 산책 기록을 바탕

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멘토 피드

백을 통해 초고의 방향을 잡는다.

첫째 날은 걷기 기록 문장 확

정 AI 체험 순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은 원고 확장과 문학 살롱, 수료

식으로 마무리된다. 문학 살롱에는

MBC 공채 성우 출신으로 연기 낭

독 활동을 이어온 영화배우 이상훈

이 참여한다.

전문 멘토는 2010년 등단 이후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낸 정훈교

시인보호구역 상임대표다.

모집 인원은 8명이며, 다음달 1

일 시인보호구역 누리집을 통해 신

청받는다. 박소정기자


